
★ EBS�연계�교재-문법�최종�정리� (1교시�시작� 30분�전,�마무리�정리^^)�★
어절 띄어 쓰는 단위
단어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조사는 의존 형태소이
지만 단어로 인정함.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어절/단어/형태소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어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단어 꽃 사이 로 발자국 을 찾아 나서면

형태소 꽃 사이 로 발 자국 을 찾 아 나 서 면

기준 종류 개념 예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체언, 
수식언, 독립언

발, 자국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기대어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어간, 어미, 조사, 접사

을, 찾－, －아, 
나－, 서－, －면

의미 
유형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 체언, 수식언, 독립
언 및 용언의 어근

발, 자국, 찾－, 
나－, 서－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 조사, 어미, 접사 을, －아, －면

[단어]�어근과�접사

어근 실질적인 의미, 중심 부분 군말
→군(접두사)+말(어근)
지우개
→지우(어근)+개(접미사)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

(앞)
접두사

어근
(뒤)
접미사

[단어]�직접�구성�성분
•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

불꽃놀이 단팥죽 잠꾸러기
불꽃 놀이 단 팥죽 잠 꾸러기 직접�구성�성분

불 꽃 놀 이 단 팥 죽 자 ㅁ 꾸러기

[단어]�합성어
•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통사적 
합성어

밤낮(밤＋낮: 명사＋명사) 새해(새＋해: 관형어＋명사) 
본받다. (본＋받다: 목적어＋서술어)
뛰어가다(뛰＋어＋가다: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비통사적 
합성어

덮밥(덮＋밥: 용언의 어간+명사)
높푸르다(높＋푸르다:용언의 어간+용언)
척척박사(척척+박사: 부사+명사)

대등 합성어 논밭(논과 밭) 높푸르다(높고 푸르다) 마소(말과 소)

종속 합성어
돌다리(돌로 만든 다리) 국그릇(국을 담는 그릇)
걸어가다(걸어서 가다)

융합 합성어 돌아가다(죽다), 강산(자연) 춘추(어른의 나이)

[단어]�파생어
•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
파생어

헛기침(헛＋기침) 치솟다(치＋솟다) 군침(군＋침)
새파랗다(새＋파랗다)

접미
파생어

바느질(바늘＋질) 구경꾼(구경＋꾼) 많이(많＋이:형용사→부사)
웃기다(웃＋기＋다: 주동사 → 사동사)

[단어]�파생어�형성의�결과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는 경우

시+어머니(명사)→시어머니(명사)
새+파랗다(형용사)→새파랗다(형용사)

품사가 바뀌는 경우 지우(동사)+개→ 지우개(명사)
문장 구조가 바뀌는 

경우
열리다: ‘열다’는 ‘누가 무엇을 하다’의 구조를, ‘열리
다’는 ‘무엇이 (누구에 의해) 열리다’의 구조를 보임.

품사와 문장 구조가 
모두 바뀌는 경우

낮(형용사)+추+다→낮추다(동사): ‘낮다(형용사)’
는 ‘무엇이 낮다’를, ‘낮추다(동사)’는 ‘누가 무엇
을 낮추다’의 구조를 보임

[단어]�유의�관계
•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
•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가난하다－빈곤하다－빈궁하다－어렵다－궁핍하다

[단어]�반의�관계
•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단어들의 관계
•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는 공통됨

‘총각 : 처녀’→반의 관계
‘총각 : 아주머니’
→반의 관계가 아님.

총각[+미혼][+성인][+남성]
처녀[+미혼][+성인][-남성]
아주머니[-미혼][+성인][-남성]

[단어]�상하�관계
•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의미 관계
• 상위어(포함하는 단어) :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 하위어(포함되는 단어) :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
 직업 : 작가’ → ‘직업’이 상위어, ‘작가’가 하위어 
‘작가 : 시인’ → ‘작가’가 상위어, ‘시인’이 하위어

[품사]�품사의�분류

단어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업 감탄사
관계언 조사(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한 모든 조사)

가변어
관계언 서술격 조사 ‘이다’
용언 동사 형용사

[품사]�의존명사
•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 것, 따름, 뿐

[품사]�대명사

지시 
대명사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인칭 
대명사

1인칭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朕)
2인칭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 너, 자네, 당신

3인칭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
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그이

미지칭 지시 대상을 확실하게 모를 때 누구, 어디
부정칭 특정한 지시 대상이 아닐 때 아무개, 아무것
재귀칭 앞의 체언을 다시 가리킬 때 저, 자기, 당신

[품사]�조사
• 체언,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뒤에 붙기도 함
•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음
•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 활용함

[품사]�접속�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와/과 하고 (이)랑
주로 문어에서 쓰임. 주로 구어에서 쓰임.

[품사]�격조사
•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을/를 의 이/가
에, 에게 

에서
아, 야 이다

주어 목적어 관형어 보어 부사어 독립어 서술어

• 보격 조사: ‘되다’, ‘아니다’ 앞에 쓰임
• 정부/단체+에서: 주격조사로 쓰임

[품사]�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은/는 만, 뿐 도 요 부터 까지 조차 밖에 마저

대조
한정 
단독

역시
상대 
높임

시작
먼저

도급
미침

역시
최종

한계
추종 
끝

• 보조사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

[품사]�동사,�형용사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구별 기준 동사 형용사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결합 가능
먹는다, 읽는다(O)

결합 불가능
예쁜다, 높는다(X)

관형사형 어미 
‘-는’

결합 가능
먹는, 읽는(O)

결합 불가능
예쁘는, 높는(X)

진행상
‘-고 있다’

결합 가능
먹고 있다(O)

결합 불가능
예쁘고 있다(X)

의도 목적 어미 
‘-(으)려/러’

결합 가능
먹으러 간다(O)

결합 불가능
예쁘려 한다(X)

명령 ‘-아/어라’, 
청유 ‘-자’

결합 가능
먹어라, 먹자(O)

결합 불가능
예뻐라, 예쁘자(X)

[품사]�용언의�활용

규칙�활용 내용
잡+아→잡아 어간,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음.
울+는→우는
물+는→무는

어간의 끝소리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및 ‘-(으)오, (으)ㄹ’앞에서 탈락함.

쓰+어→써
치르+어→치러

어간의 끝소리 ‘ㅡ’가 어말 어미 ‘-아
/-어’로 시작되는 어미나 선어말 어미 
‘-았/었’앞에서 탈락함.

불규칙�활용 내용 명칭 활용

짓+어→지어
‘ㅅ’이 모음 어미 앞에
서 탈락

‘ㅅ’
불규칙

어간

듣+어→들어
묻[問]+어→물어

‘ㄷ’이 모음 어미 앞에
서 ‘ㄹ’로 변함

‘ㄷ’
불규칙

돕+아→도와
눕+어→누워

‘ㅂ’이 모음 어미 앞에
서 ‘오/우’로 변함

‘ㅂ’
불규칙

흐르+어→흘러
이르[早]+어→일러

‘르’가 모음 어미 앞에
서 ‘ㄹㄹ’로 변함

‘르’
불규칙

푸+어→퍼
‘우’가 모음 어미 앞에
서 탈락

‘우’
불규칙

공부하+어→공부하여
어간 ‘하-’뒤에 오는 어
미 ‘-아/어’가 ‘-여’로 
변함

‘여’
불규칙

어미푸르+어→푸르러
이르[至]+어→이르러

어간이 ‘르’로 끝나는 
용언에 결합된 어미 ‘-
어’가 ‘-러’로 변함

‘러’
불규칙

오+어라→오너라
명령형 어미 ‘-아/어라’
가 ‘-너라’로 변함

‘너라’ 
불규칙

파랗+아→파래
하얗+아→하얘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함

‘ㅎ’
불규칙

모두

[품사]�어간과�어미

  

어간 어미

먹
다
고
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음 활용할 때 변함

[품사]�감탄사
• 부르는 말,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로 쓰이면서 
독립성이 있는 말

감탄사 여보, 얘 앗, 허허, 저런, 아이고, 흠 네, 응
쓰임 부르는 말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

•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감탄사임.
 “학생!”이라고 부를 때,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감탄사가 아님

본용언 보조용언
• 홀로 쓰일 수 있음.
•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

• 홀로 쓰일 수 없음.
• 본용언에 독특한 의미부여

[품사]�관형사
• 체언(주로 명사)을 수식

성상 관형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새 옷, 헌 책

순 살코기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관형사
이 의자, 그 사람

저 자전거

수 관형사
수량이나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관형사

세 사람, 연필 다섯 
자루

•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품사]�부사
• 용언, 관형사, 부사, 문장을 수식하고 부사어로 쓰임
•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 격조사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 있음. 
•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부사

성상 부사
용언 등을 꾸미는 부사로, 
의성 부사와 의태 부사가 여
기에 속함.

잘, 매우, 바로, 아
삭아삭, 사뿐사뿐

지시 부사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 이리, 그리, 저리
부정 부사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 못, 아니/안

• ‘바로, 다만, 특히, 오직, 겨우, 아주’ 등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지만, 명사를 수식하기도 함.
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사 ‘바로’가 체언(대
명사) ‘그것’을 수식
•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양태 부사 화자의 태도를 나타냄 다행히, 과연, 설마
접속 부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줌 그러나, 그리고, 따라서

[문장성분]�서술어
• 무엇이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의 수

한 자리 서술어
주어 하나만 필수적으로 요구
그녀는 예뻤다. 꽃이 피었다.

두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를 요구
그는 연극을 보았다. 우정은 보석과 같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문장성분을 요구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문장성분]�주어
•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
• 체언이나 구나 절에 주격조사 ‘이/가/께서’가 붙어서 나타남
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에 가고 안 계시는데…….
• 주격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 철수/철수도 도서관에 가고 없는데…….

[문장성분]�목적어
• 서술어의 동작 대상
• 목적격조사 ‘을/를’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가 붙기도 함
 나는 (과일을/과일/과일도) 좋아해.

[문장성분]�보어
•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성분
• 보격 조사 ‘이/가’는 생략되거나 보조사가 올 수도 있음.
 그는 학생이 아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문장성분]�관형어
• 체언을 수식

관형사 아기가 새 옷을 입었다.
체언+관형격조사 ‘의’ 소녀는 (시골의/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용언의 관형사형 철수는 예쁜 꽃을 샀다.

• 체언 뒤에 붙는 관형격조사 ‘의’는 생략될 수 있음
• 관형어의 특징

단독으로 쓰이지 못함
“이게 그 옷이니?”
“응, 그.”(X)

반드시 체언 앞에만 놓임
새 신발, 헌 옷(O)
신발 새, 옷 헌(X)

체언에 나란히 연결되어도 
관형어가 될 수 있음

나는 언니 옷을 빌려 입었다.

[문장성분]�부사어
• 부사, 용언의 부사형, 체언과 조사의 결합
 지하철을 타면 더 빠르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함

성분
부사어

코스모스가 참 예쁘다→부사어 ‘참’이 용언(형용사) 
‘예쁘다’를 수식함.
그들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다→부사어 ‘아주’가 
관형어 ‘오랜’을 수식함.
연이 매우 높이 나는구나→부사어 ‘매우’가 또 다른 
부사어 ‘높이’를 수식함.

문장
부사어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문장 전체를 수식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 부사어의 특징

보조사가 붙을 수 있음 시간이 빨리도 간다.(보조사 ‘도’)
문장 부사어의 경우에 
자리 옮김이 자유로움.

확실히 그 옷은 멋지다. 
그 옷은 확실히 멋지다.

수식 받는 성분 앞에 오
는 것이 자연스러움

기차가 아주 빨리 달린다.(◯)
기차가 빨리 아주 달린다.(×)

[문장성분]�독립어

감탄사
아, 달이 밝다. 예, 맞습니다. 
에구, 왜 그리도 내 속을 몰라주니?

체언+호격 
조사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철수야, 학교 가자!

[문장]�홑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 꽃이(주어) 예쁘다.(서술어)
  
[문장]�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문장-겹문장]�명사절을�가진�안은문장
•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 결합
• 주어, 목적어, 부사어, 보어, 관형어 등의 기능
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주어)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목적어)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부사어)

[문장-겹문장]�관형절을�가진�안은문장
•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과 결합
• 관형어 기능
•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 관형절이 표현하는 시제가 다름.

-(으)ㄴ 과거/현재 이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과거)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현재)

-는 현재 이것은 내가 읽는 책이다.
-(으)ㄹ 미래 이것은 내가 읽을 책이다.

-던 과거 이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문장-겹문장]�부사절을�가진�안은문장
• 접미사 ‘-이’, 부사형 어미 ‘-게’, ‘-도록’, ‘아/어’ 결합
•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
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부사어)

[문장-겹문장]�서술절을�가진�안은문장
• ‘주어+주어+서술어’의 문장 구조(표지 없음)
• 두 개의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술절에 해당함
 토끼는(주어) 【앞발이(주어) 짧다.(서술어)】 서술어(절 전체)

[문장-겹문장]�인용절을�가진�안은문장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 절
• 직접 인용 : 부사격 조사 ‘라고’ 가 붙음
• 간접 인용 : 부사격 조사 ‘고’가 종결 어미 ‘－다, －냐, 
－라, －자, －마’ 따위 뒤에 붙음
 기환은 당황한 어조로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절)
철수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간접 인용절)



[문장-이어진문장]�대등하게�연결된�이어진문장
• 대등한 두 홑문장이 이어진 문장

나열 -고, -(으)며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대조 -(으)나, -지만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선택 -든지, -거나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하자.

[문장-이어진문장]�종속적으로�연결된�이어진�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종속적인 문장

원인 -(아)서, -(으)니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조건 -(으)면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어라.
의도 -(으)려고 비 오는 날에 신으려고 장화를 샀다.
상황 -는데 내가 잠을 자는데 누가 깨울까?

양보
-(으)ㄹ지라도
-(으)ㄹ지언정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계획대로 출발
한다.

[문법요소-높임법]�상대�높임법
•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
식

하십시
오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시지요) -

하오체 하오 하오 하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게체 하네 
함세

하는가? 
하나? 하게 하세 하는구먼

해라체 한다 하냐? 
하니? 해라 하자 하는구나

비
격
식

해요체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체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문법요소-높임법]�주체�높임법
• 문장의 주체(주어)를 높이는 방법
• 용언의 어간＋선어말 어미 ‘－(으)시－’, 주격조사 ‘께서’의 
사용, 주어 명사＋‘－님’, 높임을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계시다, 
잡수시다 등)으로 실현

직접 
높임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
선생님께서 벌써 도착하셨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주무셔.

간접 
높임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문법요소-높임법]�객체�높임법
• 서술의 객체(목적어, 부사어 지시 대상)를 높이는 방법
• 객체 높임 특수어휘(뵙다,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여쭙다 
등), 조사 ‘께’의 사용으로 실현됨. 
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문법요소-부정문]� ‘안’�부정문과� ‘못’�부정문

‘안’ 부정문 ‘못’ 부정문
아니(안), 아니다

-지 아니하다(않다)
못, -지 못하다

단순 부정(상태 부정)
의지 부정(주체의 의지)

능력 부정(주체의 능력 부족)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불가능

나는 그를 안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못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 명령문: ‘-지 마/마라’, 청유문: ‘-지 말자’
 그를 만나지 마라.(명령문) 그를 만나지 말자.(청유문)

[문법요소-종결�표현]�의문문의�종결�표현

설명 
의문문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의문사)
너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니? 철수는 어디 갔니?

판정 
의문문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예/아니요)을 요구하는 의문문
넌 밥을 먹었니? 철수는 집에 갔니?

수사 
의문문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
아무려면 철수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

[문법요소-시제]�과거�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더－’

우리는 그 영화를 보았다.
모임에는 몇 명이나 왔더냐?

관형사형 어미
동사: ‘－(으)ㄴ

용언, 서술격 조사: ‘-던

그건 내가 먹은 사과야.
예뻤던 그녀가 이렇게 변하다니.

과거 시간 부사어의 사용 어제 나는 집에 있었다.

• ‘－았었－/－었었－’ :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
• ‘－더－’ : 경험을 돌이켜 회상

[문법요소-시제]�현재�시제
•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은 시제

동사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

우리는 그 영화를 본다. 
그는 밥을 먹는다.
운동장에서 공차는 저 애들은 몇 학
년이야?

형용사
서술격 
조사

관형사형 어미 
‘－(으)ㄴ’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이제 2학년인 녀석이 제법이군.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 학생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문법요소-시제]�미래�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선어말 어미 ‘－겠－’ 저도 곧 가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 영수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으)ㄹ 것’ 내일이면 물건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 시간 부사어 내일 아침까지는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법요소-시제]�동작상
•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 동작상의 종류

진행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
보조 용언 ‘－고 있다’나 ‘－어 가다’, 연결 어미 
‘－으면서’ 등을 사용
이제야 밥을 먹고 있다. 빨래가 다 말라 간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다.

완료상

이미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표현
보조 용언 ‘－어 버리다’나 ‘－아/어 있다’, 연결 어
미 ‘－고서’ 등을 사용
자장면을 다 먹어 버렸다. 지현이는 의자에 앉아 있다.
그는 나를 만나고서 학교를 떠났다.

[문법요소]�피동표현
•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에게/에’나 ‘에 의
해(서)’의 형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됨.

 

 영희가 물고기를 잡았다. (능동문)
    주어   목적어  능동사

 물고기가 영희에게 잡혔다. (피동문)
  주어    부사어   피동사

• 피동문의 종류

파생적

피동사를 활용
능동사 어간＋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되다)

벽에 걸려 있는 시계가 보였다.
문이 바람에 닫혔다.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통사적
‘－어지다’, ‘－게 
되다’를 활용함.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문법요소]�사동�표현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
• 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 주동문의 용언이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

 길이 넓다. (주동문-자동사)
   주어 서술어

사람들이 길을 넓혔다. (사동문)
 주어   목적어 서술어

• 주동문의 용언이 타동사일 때
 철수가 책을 읽는다. (주동문-타동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선생님이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사동문)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 사동문의 종류

파생적

사동사를 활용함.
주동사 어간+사동접미사
(－이,－히,－리,－기,－
우,－구,－추,－시키다)

누나가 동생에게 죽을 먹였다.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동생이 운동장에서 연을 날렸다.
출발 시각을 10시로 늦췄다.
폐수가 강물을 오염시켰다.

통사적 ‘－게 하다’를 활용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

[음운변동-표준발음법�중심으로]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
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닦다[닥따] 옷[옫] 앞[압]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넉] 넋과[넉꽈] 핥다[할따] 여덟[여덜]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넓-’은 다음과 같은 경
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밟고[밥ː꼬]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젊다[점ː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ㄶ, ㅀ)’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
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놓고[노코] 좋던[조ː턴] 쌓지[싸치]

붙임1 ‣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맏형[마텽] 넓히다[널피다] 앉히다[안치다]

붙임2 ‣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
우에도 이에 준한다. 

옷 한 벌[오탄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숱하다[수타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붙임 ‣ ‘ㄶ, ㅀ’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
지 않는다. 

않네[안네] 뚫네[뚤네→뚤레] 뚫는[뚤는→뚤른]

4.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
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
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꽃을[꼬츨] 쫓아[쪼차] 밭에[바테]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
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
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밥] 겉옷[거돋]

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이[바치] 벼훑이[벼훌치]

붙임 ‣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제18항�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
(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꽃망울[꼰망울] 국물[궁물] 흙만[흥만]

제19항 받침 ‘ㅁ,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담력[담ː녁] 침략[침냑] 강릉[강능]

붙임 ‣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혐녁]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난로[날ː로] 신라[실라] 대관령[대ː괄령]

붙임 ‣ 첫소리 ‘ㄴ’이 ‘ㅀ’, ‘ㄾ’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닳는[달른] 뚫는[뚤른] 핥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 입원료[이붠뇨]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
(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
로 발음한다.

국밥[국빱] 깎다[깍따] 값지다[갑찌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ː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제25항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널께] 핥다[할따]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뜽] 발전[발쩐] 갈증[갈쯩]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만날 사람[만날싸람]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
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
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
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솜-이불[솜ː니불] 홑-이불[혼니불] 식용-유[시-굥뉴]

붙임 1 ‣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물-약[물략] 솔-잎[솔립] 물-엿[물-렫]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
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
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사이시옷’ + ‘ㄱ, ㄷ, ㅂ, ㅅ, ㅈ’⇒ [ㄲ, ㄸ, ㅃ, ㅆ, 
ㅉ](원칙) / 사이시옷을 [ㄷ] 발음 (허용) 

냇가[내ː까/낻ː까] 샛길[새ː낄/샏ː낄]

2.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사이시옷’ + ‘ㄴ, ㅁ’ ⇒ [ㄴ]
콧날[콛날→콘날] 아랫니[아랟니→아랜니]

3.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

‘사이시옷’ + ‘이’ ⇒ [ㄴㄴ] 
베갯잇[베갣닏→베갠닏] 나뭇잎[나묻닙→나문닙]

[중세국어]�설명�의문문
•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고/오 ’와 ‘-오’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
 이 엇던 사고
太子ㅣ 이제 어듸 잇뇨?

[중세국어]�판정�의문문
•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가/아 ’와 ‘-아’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
 이 리 너희 가
尊者ㅅ 우희  다 上座ㅣ 잇니가

[중세국어]�격조사

[중세국어]�호격조사

형태 사용 조건 보 기
하 높임 님금하, 달하

아, 야 예사 長子야 阿難아
여, 이여 감탄 觀世音이여

[중세국어]�객체�높임법

어간의 끝소리 형태 다음 어미의 
첫소리 보기

ㄱ, ㅂ, ㅅ, ㅎ
  자음  막거늘(막다)
  모음  돕니(돕다)

ㄷ, ㅌ, ㅈ, ㅊ
  자음  듣게(듣다)
  모음  얻(얻다)

유성음
(모음, ㄴ, ㅁ, ㄹ)

  자음  보게(보다)
  모음  초(갖추다)

[중세국어]�주체�높임법
•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으로 선어말 어미 ‘-시-/-샤-’가 쓰임
• ‘자음 어미’ 앞 : ‘-시-     • ‘모음 어미’ 앞 : ‘-샤-’

[중세국어]�상대�높임법

구분 등분 형태소 보기

쇼셔체
아주
높임

--
--

다(평서형) (합니다)
니가(의문형) (합니까?)

쇼셔(명령형) (하소서)

라체
아주
낮춤

없음
다(평서형) (한다)

다, 다(의문형) (하느냐?)
다(명령형) (해라)

반말 없음 니, 시리(평서형/의문형)

형태 실현 방법 사례 현대

주격
조사

ㅣ
‘ㅣ’ 모음 이외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텨+이→부톄(부처가) 
나+ㅣ→내(내가)

이/가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사+이→사미(사람이)

Ø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불휘+Ø→(불휘)

형태 현대 환경 보기
셔 

겨오셔 께서 높임명사 뒤 和平翁主셔, 
先人겨오셔

이셔 
애이셔 에서 단체명사 뒤 나라해이셔

셔 서 일반명사 뒤 사공셔 오늘 日出이 
유명리란다

ㅣ라셔 이라서 ‘누구’ 뒤 뉘라셔(누구이라서)

서술격
조사

ㅣ ‘ㅣ’ 모음 이외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이다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Ø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이’ 뒤에 ‘ㄱ’이 오면 ‘ㄱ’은 탈락 
• ‘이’ 뒤에 ‘ㄷ’이 오면 ‘ㄷ→ㄹ’
• ‘이’+선어말 ‘오’ →‘이로-’

목적격
조사

/을 자음 뒤 (마음을)
들(뜻을)

을/를
/를 모음 뒤 天下(천하를)

를(뼈를)

관형격
조사

ㅅ 무정 명사
높임 명사

나랏 말씀
(나라의 말씀)

의 양성모음 뒤 
유정명사 뒤  香(말의 향기)

의 음성모음 뒤 
유정명사 뒤 崔九의 집(최구의 집)

부사격 
조사

애 양성모음 뒤 바래(바다에) 가니 에
에게
에서

에 음성모음 뒤 굴허(구덩이에)
예 ‘ㅣ’ 모음 뒤 예(배에)

비교 
부사격
조사

에/애 나랏 말미 
中國에(중국과) 달아

와/과
이 古聖이 同符시니 

(고성과 일치하시니)
도곤 호박도곤 더 곱더라

보다
널라와 널라와(보다) 시름 한 나 


